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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일 만에 부활하 

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골 2:15) 이후 

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 

셨고 40여 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행 1:3) 예수님은 승 

천하시면서 제^r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의 약속하신 것" (행 1:4) 즉 “성령 세례 “(행 1: 5)를 기다리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120여 명의 제자들은 전심을 다하 

여 기도하였습니다. (행 1:14)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 

다. 제자들이 모여 있던 다락방에 “흘연히" (행 2:2) 히늘 

로부터 성령이 강렴하셨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그러나그 역사하시는운동은청각 

적으로，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은사적으로 제자 

들에게 임했습니다. (행 2:2) 이 오순절 성령강림은 인류의 

I훌훌텀훌훌톨 

2일(토) CMTC 제3차 ↑일 수련회(양 2:00) 

3일(주) 여름 성경짝교 교샤강습회 (Xil↑교육위원회， 오후 •2:20) 

CMTC -=Pt 훈련 (챈액|배 후) 

10일(주) CMTC -=Pt 훈련(옆에배 후) 

구속사에 있어서 첫 창조에 이은 채창조 사건입 

령이 강림했던 그 날은곧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 성 

령의 시대가 개막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 

리고현재 우리는그시대를살고 있습니다. 

“거룩 거룩 하신 주. 하늘과 땅에 가득한 영광과 존귀 

가득 갔도다χ거룩하시다〉 이제 우리의 갈 길은 성령께 

서 인도하십니다. 강림하신 성령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께로 이끄십니다. 또 매순간 죄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됩시다. “오직 성령이 너 

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권능을받고예루살렘과옹유대 

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 

니라~， (행 1:8) 

13일(수) 안수집샤외 연신에배(수요 2부이빼시)， 정기당외(수요 2부어배 후) 

15일(금) 2007년 저12차 청지기훈련(금요진앙집외 시 ) 

20일(수) 총력 교외주변 전도(수요↑부 어배 후， 어진돼) 

23일(토) 총력 교외주변 전도(양 2:00, 남전도외) 

24일(주) 저13차 힘릅 및 세례식 

2007년 쩌12차 청지기훈련 

“ 셔 로 사랑하차"(요일 4:7 ~ 11) 

6월 15일 급요찬양정회 사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세대의 풍토는 

교회마저 이기심과 다툼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명 

분으로 이웃들을 함부로 비판하며 정죄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 

로 가득해야 할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 

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잃어버린 시 

대와 교회를 향해 사랑의 복음이 선포됩 

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요한일서 4장과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풍성한 십자가의 복음이 6월 15일 저녁 

7:30에 충현교회 예배당에 가득할 것입니 

다. 이 은총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충현의 성도뿐만아니라주변의 이웃들에 

게 미리 알려 은총으로 충만할 청지기훈 

련에 꼭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여 

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나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 

내셨음이니라~， (요일 4:10) 

생명의맡슴 
성령의 강림과 함께 놀라운 일 가운데 오시면 얼마나 놀라운 변회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들이 벌어진다. (행 2 : 1~4) 그들은 불가능했던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이루어진다. (요일 2:27 ; 요 14:16) 

이제 혀조차 미음대로 웅직일 수 

~.， "i!:f 7," ï:!' 가 없다 성령에게 온전히 굴복되 ÕOOD 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진다. 꼬꾸 

라지는 사람들도 있다. 온전히 성 

령에 사로잡혀 겸손케 되었다. 참 

으로 놀라운 변화다. 이렇듯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 

다. 오직 “나는죄인이로소이다”라고겸손히 고백할뿐이다.(고전 1: 29) 

놀랍01 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서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혀까지 한 

순간에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의 사상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며 놀라 

고 또 놀란다.(고전 1:24 ; 행 1:4) 

따나님이 영광을 맡f으신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 

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예 

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큰 역사이다. 그 

런데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다. 

세계 여행이나 외국어 공부를 해 본 일도 없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각 나라에서 온 율 

법주의자들 앞에서 그들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거침없이 말한다. 이들 

의 이런 변화를지켜보면서 사람들은하나님께 영광을돌리지 않을수 없었다. 

계속적인 교제가 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먹을 떼며 기 

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행 2:42)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겨룩한 용기가 생긴다 이전에는 권세자들이 두려웠다. 그래서 베드로는 세 번씩이 

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 

었다.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 / 

를 얻은 것이다. (행 4:13)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틀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행 4:19， 2이라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는 세상이 두 

렵지않다. 

담대한 죠듀증과 증겨가 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사도들의 증거에는 큰 능력이 

뒤따랐고 그들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은 큰 은혜를 얻었다. (행 4:31~33)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간증과 증거는 얼마나 담대하고 능력이 있었던지 반대자들도 어떻게 할 수 

가 없었다. (행 6:10 ; 속 4:6)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핍 
박을 받았지만 조금도 꺼리지 않고 오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행 20:26,27) 주 
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담대한 간증과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요 

14:12) 

01름다운 향기를 뿜는다 즐거움의 기름， 곧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나왔다. (시 45:7,8)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훌과 사랑의 아 

름다운 향기가 진하게 흘러나기를 바란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바 

란다(사 61:3). 오순절 날 성령은 밀페된 공간에 강렴하셨다. 그러나 십자가의 향기는 

온세상에퍼져나갔고결국온세상을뒤집어놓았다. 
김성관위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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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맘rmon때1 

PEACE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ι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gentleness,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atians 5:22&23) 

The fr뼈 뼈삐s amazingly wonderf비! Suc빼ity of 

excellence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This blessed 

fruit produced from the Holy Spirit enriches Christian live s.‘ 

because God wants to do good things in us . Unfortunately, 

there is a huge contrast between His fruit and our works . Our 

works come from fleshly effort , but His fruit is grown from 

within us. Peace is one of the nine attributes of the Holy 

Spirit ’s frui t. He wants to bring God ’s peace into our godly life . 

He wants to give real peace to Christians, not the kind of peace 

that humans try vainly to possess through their own efforts but 

the kind of peace that comes from heaven . 

The Holy Spirit gives you peace with God. Without the Holy 

Spirit , you cannot have peace with God no matter how hard 

you try with your own dumb makings . It is impossible beca니se 

you are not naturally at peace with God. Sin broke the peaceful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Garden of Eden, which is why the 

world is in trouble . People vainly try to find peace in pleasure, 

in entertainment , in substances (Iike alcohol , c igarettes , 

marijuana, cocaine, and other drugs) , and in financial security 

The Bible specifically tells you that without God there is no 

peace . Pretend peace only leads to more trouble , more sin . 

Isaiah 57 :20&21 says, “ But the wicked are like the tossing sea , 

For it cannot be q비et ， And its waters toss up refuse and mud 

'There is no peace , ’ says my God , ’ for the wicked ’" We are 

wicked . God wants to give us peace, which is why He sent His 

Son to die for the sinner, the wicked . Jesus Christ is the 

foundation of peace . He came to bring us peace , “ For He 

Himself is our peace , who made both groups into one and 

broke down the barrier of the dividing wall , by abolish ing in His 

flesh the enmity , which is the Law of commandments 

contained in ordinances, so .that in Himself He might make the 

two into one new man , thus establishing peace , and might 

reconcile them both in one body to God through the cross, by it 

having put to death the enmity." (Eph . 2:14- 16) The creator 

(God) and the creature (you) can dwell in one body. Some 

Christians have peace but do not feel peaceful. Peace with God 

should not be limited, for God's peace is unlimited . There is no 

situation or circumstance in which your peace with God is 

unavailable . If y6u let your emotions take control , then as a 

Christian you will not feel peaceful , but if you let the Holy Spirit 

take control , then you will feel peacefu l. 

The Holy Spirit gives you the peace of God . My dear friend , 

the peace of God is for all circumstances . When things are not 

going well , when anxiety rises , when funds are low and debts 

are high , when health is uncertain , when storms rage , and 

when bad things happen the peace of God sustains you . Many 

Christians do not know real peace . They are always yelling , 

screaming , and grieving the Holy Spirit . God ’s formula for this 

is prayer. The Holy Spirit prompts you to pray. Philippians 4:6&7 

says , "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 rpasses all 

comprehension , w 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 Amen . The peace of God is real . It comes from God 

Himself. The Holy Spirit within you will overcome all 

persecutions , all awful things, even death . It does not matter 

how bad things are, the Holy Spirit will still give you a than kf비 

heart. 

The Holy Spirit gives you peace with others . If you have the 

Holy Spirit ’s peace, then you naturally give it to others . The 

Holy Spirit breaks down barriers between believers . The unity 

of the Spirit is the bond of peace . This is always the 

characteristic of a revival . Just look at the early church , "These 

all with one mind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 (Acts 1: 14), “ 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Acts 2: 1), and "And when 

they had prayed , the place where they had gathered together 

was sha ken, and they were all f 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 k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 (Acts 4:31) 

What a testimony! If you have real peace, then God can use 

you to do amazing things . 

My dear friend , please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The Bible 

tells us, “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of God, by whom you 

were sealed for the day of redemption . Let all bitterness and 

wrath and anger and clamor and slander be put away from you , 

along with all malice. " (Eph . 4:30&31) The Holy Spirit came to 

mend your relationship with God . Stop resisting Him . Be 

sensitive to His voice . Allow His peace to rule in your he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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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후입 설교 

l 마음추앨셜교 l 

뿔} 뀔훌 

(22)오직 성령의 열매는 샤량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바와 양션과 충성과 (23)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야서 5:22,23) 
갱생판목사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이 놀라운 은 

총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열매와 인간의 엽적 사이에는 상당히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인간의 업 

적은 육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자라갑니다. 화평은 성령의 아흡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 

니다. 성령은 우리의 경건 생활 속에 하나님의 화평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 

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헛되이 얻고자 하는 종류의 화평과는 

차원이 다른， 히늘로부터 내려오는화평을말합니다. 

하나님과화명케 하시는성령 

성령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노력한 

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에덴 동산에 

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이 곤경에 처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쾌락과즐거움을통해， 또술이 

나 담배， 마약 같은 의t물이나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하지만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이는 화평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짓된화평은오히려 더 많은문제와죄를낳을뿐입니다. 이사 

야서 57:20， 21은 말합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 

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 

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 곧 죄 

인들을 위해 죽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 

멸하시고." (엠 2 : 14~16) 창조주(하나님)와 피조물(우리)이 한 몸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소유하고 있음에 

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일은 제 

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여 

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화평을누릴수가없습니다. 그러나성령의 다스림을받을때 여러분은화 

평을누렬수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명을주시는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화평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화 

평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근심이 밀려올 때， 

돈이 바닥나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갈 때，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올 때， 폭 

풍이 사납게 몰아칠 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평은 여러분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속에 있 

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 

은 항상 소리를 지르고 절규하며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 

념께서 제시하는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 

록 격려해 줍니다. 빌립보서 4:6 _ 7은 말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간구로 너희 구할것을감사함으로하나님께 아뢰 

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펑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화평은 진짜입니다. 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핍박과 두려운 일들 심지어 죽음마저도 능히 이 

기게 하실 것입니다. 불행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 

게하십니다. 

사람들과화형케하시는성령 

성령은다른사람들과화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 

들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성령의 연합이 화평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부흥이 일어날 때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를 

살펴보십시오. “ ...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행 

1:14)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행 2:1) 

“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행 4:31) 이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나까! 여러 

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화평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여 놀 

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과 훼방하는 것을모든 악의와함께 버리고" (엠 4:30,31) 성령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께 대항하는 일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분의 화평이 여러분 

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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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안디옥교회는 선교로 시작되었다. 선교를 통해서 

말이다!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 

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행 13 :1) 이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다른 직책의 

책임을 맡고 있었고， 그 중 몇몇은 이름도 언급되어 있다. 바나비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었 

다. 그는 그의 모든 재t띨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할 묘L큼 신실하고 관대한 사람이었다.(행 

4:34~37) 시므온은 니게르라고도 불리었다. 니게르는 라틴어 명칭으로서， 아프리카 사람임 

을 뜻하는 이름이었다. 이처럼 안디옥교회에는 확실히 차별이 없었다.(녹 23:26) 안디옥 교 
회에는 또한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 완전히 변한 사울이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다. 

이같이 각각 다른 성격과 지리적 배경과 경힘을 가진 이 모든 사료}들이 안디옥교회에 함 

께 모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료될이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다. 또한 그들은 선교를 향한 한 마음을 가졌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가? 아마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다. 서로 다른 이 모든 사료띨， 유대인 

과 다양한 이묘엔이 함께 만난 것은 누군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써서 발견되는 하나님 

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총을 전해 

야한다. 

각 영흔을 향한 사료L을 품은 자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안디옥교회를 보자. “주를 섬져 

금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 2,3) 이 교회는 성령 
의 말씀을 정종했다.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음성을 듣 

고 그 길을 따랐다. 그들은 순종했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었다. 그 

들은 투벨한 설교자들이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는 최고의 설교자들을 멀 

리 보내기를 꺼려할 것이다. 그러나 안디옥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들 

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다. 

안디옥교회가 선교사들을 선교지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파송했는가? 그들은 작별을 하면 

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째 요 

효띨 수종자로 두었더라"(행 13:4,5) 또한 안디옥교회는 가고자 하는 사료L을 선교사로 파송 
했다. 이로 인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을 통해 교회에 의해 파송되었던 것이다. 성령의 역 

사로 복음을 받은 안디옥교회는 역시 성령의 역사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 

김성관 위임목사 

최안힘을 .쿄백하Jl. 차."훌 냄i안하는 3Jíl.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라 하셨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 

이니라." (마 16:24)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죄로 기득한 우리의 모습이기에 

매순간마다 회개하지 않을수 없다. 십자가의 은총과그의 능력을 믿기에 죄로 가 

득한 악한 모습을 회개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3교구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길원한다. 

송하며， 공 예배와 모든 집회와 모임 참석은 물론 가정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교구 

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고 있다. 또한 교구 연합기도회와 분기별 교구 영 

성훈련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여 죄 사함을 얻어 완전 

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힘쓰고 있다. 교구모임 시간에 지역별 

찬송을 통해 지역식구들을 소개하고 자원봉사에 힘쓰는 교구가 되도록 교구의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모든 교구 식구들은 

은혜 받은 성도가 되고 성령이 충만하여져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선교 

의 사명도 감당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매주 전화와 심방， 그리고 문자 메시 

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기를 강권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3교구는 압구정동， 신사동，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일부(이전의 상록지역 일 

부) 지역으로 모두 5지역 17구역 7개 전도회로 조직되어 있다. 지역 편성이 비 

교적 세분화 되어 성도들의 가정을 세세히 돌아보는 일이 가능해졌으며， 각 지역 

에 세워진 지 역장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며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데 모두가 기도로 힘을 모으고 있 

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 

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 

게 하시고"(살후 1:11) 

우리 교구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구，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구가 되기 

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한 번 

이상 읽는 일에 자발적으로 통참하고 있다. 또한 교구모임 시 성경을 한 절씩 암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원동력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기도할 뿐이다. “모든 기도 

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엠 6:18) 자 

기를 부인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3교구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기 

뻐하시는 교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구가 되기 위해서 주 

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구의 일문과모든교구식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시선을 고정할 것이다. 구재완(징로， 저1 3교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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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을 갈망하는 순수한 영혼들 오늘도 순종야며 전도Xl를 챙격 

나에게 선교지는 너무나도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 

서 주님을 갈망하는 영흔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 

다!" 우리 예수님께선 항상 가난하고 소외되며 고통받는 자 옆에 계신 

다고 하셨기에 그곳에도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가어l 

는 낯선 이농엔들인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언제나 웃음 띤 잃은 미소가 

뱀돌고 있었고 어느 새 나도 그들의 미소에 빠져 나도 모르게 우리 주 

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조금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심한 행동으로 주님의 복음 증거보다는 주변의 눈치 보 

기에 급급하여 십자가를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그 

러나 살아계신 주님께서 차츰 저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철저한 

선교훈련을 통해서 주셨던 믿음은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 

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사역 

에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한 영흔 한 영혼을 향한 거침없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긍 

흘히 여기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교구 개편으로 전도 지역이 새롭게 조정되었다. 입이 벌어졌다. 원래 담당했던 지역이 

넓어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려면 한 달에 3번은 나가야 했다. 그런데 개편된 교구의 마리 

아 전도회의 회원수는 줄었는데 전도해야 할 지역은 오히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때에 주님은 은총으로 가득했던 지난 시죠띨 돌아보게 하셨다. 처음 전도했던 때를 기억 

한다. 요즈음은 현관부터 비밀번호가 설치되어 있어 들어갈 수도 없는데 매번 집집마다 가 

라고 한다. 이런저런 불평들이 나왔지만 마리아 식구들은 감사하게도 서로의 마음을 격려하 

며 순종하기로 했다. 먼저 정해진 곳으로 탐밑띨 나갔다.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전기계량기를 살피며 세대수를 흑번하고， 번지수와 가게， 빌딩 등을 살펴 

세대수에 맞게 건물마다 2인 1조로 담당자를 정해 가능하면 매주 나갔다. 다들 순종하며 한 

집도빠뜨리지 않으려고 메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묘넬 의지하며 나아갔다. 

하나뿐인 학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들에게 전도지 

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했습나다. 집에 계신 부모님과도 꼭 함께 읽 

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나의 입술은 더 이상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입술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그들을 효t해 복음을 전할 때 성 

령님은 학생들의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 

고 있던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비록 원활한 의사소통은 되지 않았지만 

복음을 갈망하는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며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할것입니다. 

다세대연럽에 들어갈 때면 경비아저씨가 무서워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일일이 꽂았던 전 

도지를 다시 내 손으로 빼야 o-}는 일도 있었다. 언젠가는 젊은 남X까 팬티 바람으로 나와 

얼굴을 붉히어 쩔쩔매기도 하였다. 마리아 식구들은 자띠들이 어린데다 임산부도 종종 있 

다. 무거운 배를 움켜쥐거나 o}이들이 아프면 서로 돌보아주면서 전도를 나왔다. 정말 하나 

님의 은혜였다. 비가 오고 눈이 와서 힘들 때마다 아론과 흘이 그랬듯 서로를 격려하며 싫 

은 소리 한번 하지 않고 나온 마리아 식구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할 때도 많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사이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은 어느 새 우리를 훼방하는 영흔들을 바라보며 기도 

할 수 있었고， 무서울 땐 마음 속에 하나님묘띨 의지하며 불쌍한 영흔들을 바라보게 하셨 

다. 단기선교 때를 기억한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경찰들에게 쫓겨다니며 얼마나 힘들었던 

가!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마음껏 전도하겠노라. 고 다짐을 했건만， 역시 전도는 환경과 여 

건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그래 전도 지역이 넓어졌으면 어떠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를 도와주시리라’고 확신한다. 전도지역 탐방 결과 예상대로 종전의 200세대 

정도에서 500세대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오늘도 순종하며 전도지를 챙겨 그들을 호t해 복음 

들고나아간다. 

죄정순(집사， 24교구 4텀) 

건행객 λ}렉 

*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또 살아나는 나.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원대 

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 

운데 나는 조금씩 작아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 

습니다， (김펑기 집사) 

4 악수를 정하는 내게 소똥 묻은 손을 자기 옷에 닦으며 
반쪽에는 눈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모습에 ‘이것이 

참 전도의 기쁨이구나! 내가 어디에서 이런 기쁨을 맛 

볼 수 있을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5,2,4,10 교구 연합팀 

다. 예수님이 십자기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정년이 펄펄 뛰면서 야유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저 

에게 담대흔띨 주셨고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 

다， (이규숙권사) 

* 선교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온 몸은 땀으로 젖었지만 우리의 마음 

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현지 

사료띨과 천국에서 만날 것을 QLk속하며 헤어지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분명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명선 권사) 

기쁨에 소년과 나는 함께 얼싸안고 기도하였습니다. 나 * 
는 주님께 이 소년을 다윗과 같이 사용해 달라고 기도 

육신적으로 약했던 팀원들이 많아 우리는 염려로 가득 •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지에서의 우리 팀은 마치 

전쟁터의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화 

장실도 따로 없고 동물들과 사람이 더불어 살고， 구정 

물에서 즐겁게 수영하고 있는 아이들， 악취와 오물투성 

이인 이들을 안아 주고 뽀뽀해 주며 같이 기도하며 복 

음을 전하는 팀원들의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하였습니다. (금호순 권사) 

4 선교지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의무 교육이 실시 
된다고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20대의 젊은이조차 글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짧은 

언어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도 간 

보는 듯했습니다. (송희명 집사) 

혹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 사역한 지역의 많은 사료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의 모습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이름 정도는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만날 만한 영흔들을 예비해 두셨음을 느길 수 있었습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는 몰랐습니다. 시골 들표k게서 

니다. (강여경 집사) 소떼를 몰고가는 목동에게 복음을 전하자 처음에는 냉 

담한 반띨을 보이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4 ‘아직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구나! 정신 차 

려 !’ 나 자신에게 채찍질하며， ‘주님 너무 무서워요. 

도와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 주셔야 돼요. 저는 기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 

통하여 복음을 읽게 하고 함께 찬양을 하자， 진지한 모 

습으로 우리와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였고 눈물 

흘리며 그는 복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모습이 아직 

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김옥권 안수집사) 

이수진(집사， 1교구) 

지난주에 도힘반선교팀 (3개 팀) 

기 간 E口| 팀장 

5월 16일(쉬 -5월 24일(목) 6 . 7교구 연합 ~μ。↓I「|

5월 16일(쉬 - 5월 25일(금) 13.1.2.4교구 연힘 1 0 1부성 

5월 17일(목) - 5월 25일(금) 1 1 4. 1 5교구 연합 | 류기명 

면재 A펙중인선교팀(쐐팀) I 
기 간 팀 팀장 

5월 21 일(월) - 6월 1 일(금) 118.20교구 연합 | 김영환 

5월 23일(수) - 5월 %일(수) 119.2.10.18교구 연합| 안준모 

5월잉일(수) - 5월 31 일(목) 1 17.8교구 연합 | 최경하 

5월 24일(목) - 6월 1 일넘) 1 10.9교구 연합 | 정절석 

기 간 평신도단기선교사 

4월 4일(수) - 6월 23일(토) 1 정영미 · 전혜영 (에바다뷔 

이번 주에 졸빨|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 팀 팀장 

5월 28일(월) - 6월 5일(화) 111 . 12교구 연합 조영절 

6월 2일(토) - 6월 9일(토) 18교구 청년1부 연합 | 조증민 

6월 2일(토) - 6월 9일(토) 17.3.6교구 연합 | 송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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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나눔 

예수 ，*a~7~벼 복음 순좀하변 

겉으로 볼 때 나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듯했다. 하나님의 말 

씀을 가훈(고전 13: 13)으로 정해놓고 말씀대로 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님을 신앙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더군다나 세상 일 

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 삶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구태의연한 나의 어리석은 믿음이 

었던 것이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무지했던 나의 신앙을 회개하였 

다. 그리고 내일의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오늘의 없l서 

주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이다. 이처럼 주님묘멸 믿고 따르니 성령께서 나에게 감 

사와 효암을 주셨다. 특히 사료띨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료띨 

나누어 줄 때 나의 마댐 천국이 임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셨다. 그리고 문 

득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모든 공동체는 복음으로 하나될 것이 

라는확신이 들었다. 

이처럼 변해버린 나의 모습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놀란다. 왜냐하면 원래 

나는 지독히도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결혼 초에 교회에 다니 

던 아내를 나는 무척이나 괴롭혔다. 그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보면 내가 생 

각해도 신기하고 주변 사료}툴도 다들 신기하다는 듯이 나를 바라본다. 나는 

얀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 

리 가정에는 효양이 울려 퍼진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교회에 

오는 날에 나는 항상 서둘러서 일찍 온다. 교회에만 오면 즐겁고， 피곤했던 

육신도 상쾌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하 

고픈 마음이 변치 않기를 더욱 기도할 것이다. 

김수연(안수집사， 20교구) 

감~1 

눈룰θl 

어느 날 오후 충현교회 대학빼 다니던 아들이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충현교회로 

옮길 것을 죠L곡하게 권유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와 충현교회의 말씀이 다르다는 이 

유였습니다. “하나님 믿는건 다 똑같고 성경책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닌데 무엇이 다르냐?퍼 보뭔하는 제게 아들은 진지하게 설명하였지만 교회를 옮기 

는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하여 아이들과 다른 교회를 나가니 주일에 

O}이들 얼굴도 볼 수 없으니 한 교회로 합쳐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니 

던 교회에서 맡져진 모든 걸 내려놓고 충현교회로 옮겨 믿음 생활한 지 벌써 5년의 세 

월이 흘렀습니다. 

교회를 옮긴 지 2년즈음 지났을 무렵 아들이 제게 충현의 성도로 변한 걸 느끼느 

냐:?"고 물어왔지요. 그 때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한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상적인 설교가 아닌 알토란 같은 주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의 복음묘띨 성도에게 간절 

히 전하시는 위임목사님. “예수님이 진짜”라고 금요찬양집회 시에 전하시는 그 말씀이 

38년을 믿음 생활했다고 자부했던， 교만과 허영과 가식으로 회칠한 무덤 같은 내 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하나씩 내려놓게 하셨지요. “십자가를 지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리고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엎드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펀은 

“교회만 오면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져서 그리 우느냐:?"며 우스개삼아 넌지시 말을 던지 

지만， 저는 지난 모든 죄익띨 용서5씨고 당신의 자여 삼아 주신 그분의 은혜가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충현의 성도로 묘떨어 주신 주님은 이제 남편을 만져 주시기 시 

작했습니다. 성령님은 감사헌금을 내는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 

을 듣게 하시더니 집에까지 와서도 통콕하며 울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가 교회에 가면 왜 눈물을 흘렀는지 아는 남펀은 이제 근무지인 군ι써서 매일 새벽예 

“내71세! 테려와! 채우채! ”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우리 반 어린이들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핏줄로 맺어졌기 때문인가 봅니다. 아직 제가 미흔임에도， 

마치 제 자석과 같은 애듯흠띨 갖게 됩니다. 옆에 앉히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이렇게 

행복한데，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예쁜데 ， 어린이들이 당신께 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교사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희미하게나마 느끼게 

됩니다. 

특히 5월 20일 새생명 전도주일을 앞두고 유년부는 약 두 달 전부터 모든 교사들이 

전심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었습니다. 매일 세 끼 금식 랄레이 기 

도 및 12시 정오 l분 기도를 실시하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교사 전 

체에게 기도제목이 적힌 카드를 항상 소지하며 수시로 기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매주 

모든 교사와 0에들이 “나가Ái! 데려와! 채우자!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렁찬 구호 

를 외치면서 가슴속에 한 영혼이 품어지길， 십자가의 은총이 있길 소망하는 마음도 자랐 

습니다. 아이들은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며 그 친구를 위해 작정 기도하였습니다. 매달 

두 차례 토요일에는 근방 초등학교에서 ‘학교 앞 전도’ 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산 

한 저희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조용히 예수님을 생각하면， 결국 이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모든 부서에서 이 날 분명 거듭 

남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 같은 죄인의 마음에도 어린 아이들이 사랑스러운데， 그 아이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오죽하실까요! 새생명 전도주일에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 

시게 ü}는 길이기에 앞으로도 매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이 

날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매일이 그러한 날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사의 삶이 이제 주님묘띨 위해 모든 것을 쏟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수연(교사1 유년부) 

*지난 20일r주)， 새상멍 전도주일쩌'/1교육위원회)을 통하01 
많은 새상멍들0/ 예수님을 영칩하였다 

배를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짐의 성도가 되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늘 깨어서 근신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때나 가끔씩 서울에 올 때만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하 

는 게 아쉽지만 주일묘념은 매주 서울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저녁에 

군산으로 가서 생활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엔 주님이 저의 딸을 만져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사를 쉬는 날이면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섬기 

는 믿음을 주셔서 온 가족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난 1월에 결 

흔한 아들에게도 믿음 좋은 아내를 주셔서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길을 같이 걷게 하 

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며느리도 어린 영흔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며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새가정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 늘 

십자가 군병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렸을 때 흔자 밍음 생활을 했던 저는 주님을 믿는 친구네 가정이 그리 부러웠는데 

이젠 아무 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섭기겠노라”고 선언하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가정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늘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앞에 죠F큐합니다. 이 죄인을 충 

현의 성도로 보내주셔서 늘 말씀 속에서 찬양으로 선교로， 기도하게 하시며 변하게 하 

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변해지기 위해 악한 내 모습과 심령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려놓습니다. 위임목사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찬양이 이 가정의 달에도 많은 충현의 

가정들을 변화시켜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 

다. 할렐루야. 아멘 . 

김경희(집사， 1 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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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츠도의 삽xf각로 i1f나된 믿음의- .A.f람들 
“헝XffJI 연홉fól어 동계함이 어찌 그리 전야고 01름다운고"(시 133:1) 

지단 199'(토)에는 교효'1 • 복지관의 작윤l과 "'1t족플이 g} 자리아/ 모여 ，A.t랑으로 하나되는 체육대회"'1t f/었다. 불과 몇 던 전에는 앙앙도 못했던 'l) Ol었지만 

그 리스도21 십자가로 하나되니 모든 g1이 같조로월다. 잉자"'1t로 하lt돈/ "'11홈을 누렀던 그들의 밥은 얄굴을 담아 보앉다. 

영양 체육대회는 교호|에서나 복지관때|서 많이 때 보았지만 이렁'11 ‘교호! 

직원틀과 끝이 아는 것이 저음이다 보니 과연 잘 융와될 수 있을 

까?’아는 의구심이 많이 틀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을 넘어 정 

말 즐겁게 아나되는 모습음 보니 저!가 아는 일이 아닝을 다시 깨닫 

스니다. r:J~1아 보지과 J\/01흥려~JJ 
I O OL t τ~L. 2 1 

* 이렇게 모두들 즐꺼뭐하며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 더 
큰 기쁨이 있네요 . 그러고 복지관 직원들과 맙게 모르게 벽이 느떠 

졌는데 맹사를 아며 똑김이 주 e뻐|서 만 't족임을 말끼| 되었습니 

다. 교외 마당을 오고 갑 때마다 조 더 떠òt'11 ~욱으 대Of 개 까스 
。 L ''' 2 22 " 2 A Etot 

니다. Ql이연， 교회 앵장패 

1，， 5월 25일이 되면 복지관이 개관 12주년을 맞아압니다 그래서 이 

체육대회가 생임을 '1념òt는 자리민 것 같아요 . 교회 직원틀과는 중 

퇴곤 시깐이나 점심식사 시깐이 다르다 보니 임굴음 대할 밍이 많이 

없있는데 이렁'11 한 자리에서 몽으로 부딪지며 다 맡미 뚜!는 것을 

보니 ̂ t연스럽게 아나까 되는 것 닫아요 . (0/장자， 복지관시무궁2/) 

짧 시만은 다르지만 교21 식E뻐!서 맡은 밥음 먹으며 오[까다 보는 

복지관 직원이 있었지만 장 볼랐던 분틀을 제육대호l를 통어서 암 

수 있는 시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깐은 지|육대호| 그 이상의 

의미까 있는 것 딛습니다. (믿던수， 교효l E}라고U 

짧 저음으로 암띠| 한 맹^t였는데 옴으로 부딪지며 암 수 있는 시만이 

었습니다. (박깨우， 복지관 1/복l홍보) 

영상 겨!절의 여왕인 5월메 이런 시깐을 주신 주닝께 김사드려요. 모두들 

적극적으로 꺼!인음 하느 모스에 노랙이요. 잔 모르고 지~~더 불지 ,. T " 02 ' L 닙 2 "、 2 ~-- .,.‘ ’ 
관 직원들과 와망할 수 있는 종은 '11 '1까 된 껏 맡아요 . (쓴정애， 교 

~I 앵정고” 

영k 친선저|육대효|민데 ‘직원팀과 복지관팀을 나누먼 지나진 검쟁이 되 

지 않을까?’아는 샘각응 했었는데 저의 생각을 뚜!이 넘이 서로가 

서로를 객려마며 꺼!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까 주 

닝이 마시는 일임을 다시 보게 되어 강사뿐이네요 (iJ용댄" 교회 관 

리고'1) 

짧 싱그러분 5월 ， 중연의 온 't족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받는 모습이 

정맘 에뼈 보여요 . 주닝의 눈에는 더 예뻐보이시겠죠!! (믿을l자， 교 

효l 관리고'1) 

양 조록으! 지연 g뻐|서 함떼 어울리다 보니 얼굴만 보았던 교효! 직원분 

들과 더 PJ이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맴쩡， 복X펀f "'f~IÁH.활~/) 누 "'1t.복음 15ã’은 여~~암의 S똥적인 비유흘 "'11록하고 gl다. 홀아온 

탕자1 한 때의 잘못을 죠lSl으로 ~I개하며 아버지께로 흘아오는 당자를 

짧은 "'1t.슴으로 풍어주시는 O뻐지의 모습때서 우리는 독생자흘 LH'어주 

fl 하나밑으l 무~fðt~/ ，A.t~’를 느필 4 gl다. 이 암동작gl 스토리1t 

2007던아/ 우리 교~/'아/ 의째 다시 쓰여지고 gI다. 한 때 복음머/서 떠 

나 모든 잉도들의 깐절한 "'11도21 깨옥이었던 중떤복AltfOI 2007던부 

터 복음 외에 연고rJl A뼈지고 있"'11 때문이다. O{자/ 그리스도21 ，A.t랑 

에 "'11.조만 이* ，A.t랑01 길1천되는 중떤복A1tf.븐 주딩으l 교효l흘 Aff.우는 

데 든든한 한 홉을 당SFg’ 것이다. 모든 정'~I ~IOH.우들어ηfl 응I자"'1t21 

g양 교효| 직원틀과 닫이 어울리니 정말 종아요 . 발야구를 하며 “저분이 

임이 정말 세구나! ’하며 임굴도 '1억 òt'11 되고요 . 비록 저의 팀이 

셨지만 반까웠다고 먼저 손을 내믿어 주셔서 정말 고마웠이요 . (죄 

짧 맡븐 교호! 테두리 E뻐|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나되는 시만이 된 

것 같아 '1뽑 LI다 . (조용욱， 교효l 관리고” 

윤미， 복지관그중홈 ~/~}) 

짧 교호! 마당을 오까며 열울을 잘 볼라서 민사도 못했는데 이 시만을 

통때 민사도 아며 서로를 이O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시만들이 있었으면 종겠습니다 (O/I1~I， 복지관 "'f~I재활~/) 
짧 이훌! 적 소뭉가는 마음으로 식사와 깐석음 준비를 했어요 . 맛있꺼! 

드시는 모습에 저도 즐꺼웠고요 . 서로가 서로를 응원아며 그리스도 

e뻐|서 아나됨을 느낌 수 있었습니다. 십I끼f e뻐|서 서로 교통했던 

오늘의 마음이 껴!속 이어지밀 기도합니다. (iJ진영'A， 교~I 앵정래 

짧 이렇게 뚜|며 '11임을 마며 아q' t 될 수 있는 것이 종고요 . 게임음 

아고 바로바로 상품을 주시니 유지원 이린 아이까 된 것 맡이 끼|쁘 

네요 . (박fl영， 복지관 전gf.교육~/) 

，A.t~띨 전하는 복지tfOI 훌I 쑤 gl도혹 "'1/도아자. 

(편집국) 

70ιk효닝}는 맞}닙 
불4냄l! 처 Z ,on 0 1여요 ‘ hl~봐l머 。 i렇제 시，，t: 내추허셔 

펀;<-(률 쩌 41니 암x작놓량고」 과냐헝91a... 정 말 표A낯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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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온(초등부) 

(? 새가족을왼영압니다 φ 

번호 성명 교구 소속해 인도지 | 번효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 번효 성 명 교구 소속해 인도지 | 

875 징정지 2 장년3부 힘진옥(21) 1 898 이싱희 2 정년2부 이설회(2) 1 921 정상철 7 징년1부 이근우(7) 

876 최보영 12 대학부 김운숙(11) I 899 깅영증 12 잠년2부 죠태난( 1 2) 1922 허은지 21 대학부 액지수(1 3) 

877 깅흥주 13 중등2부 이상용(5) I 900 닝준희 23 잠년 1부 닙준지(14) 1923 깅주연 2 칭년1부 이에스더(2이 

878 조준용 13 중등2부 임인혁(1) I 901 깅정흰 1 정년1부 깅희술(1) 1924 이승자 13 장년2부 이옥지( 1 3) 

879 깅선자 11 잠년2부 김 혁 ( 1 1) I 902 박민석 24 장년1부 강철형(24) I 925 최수진 18 칭년2부 이정희(2 1 ) 

880 조창회 6 정년 1부 안유미(3) I 903 이미지 24 장년1부 안정숙(24) I 926 깅민열 18 칭년2부 이정희(2 1 ) 

881 밤슬기 23 대학부 이한슬(23) I 904 이진숙 20 장년3부 1927 윤경식 22 징년 1부 정은실(22) 

882 박상톤 7 청년2부 박상헌(7) I 905 김영주 5 고등부 김지윤(5) I 928 간저릭 25 외선부 이용진 (1 ) 

883 지연희 21 장년1부 배영순(21) I 906 정 갑 17 장년 1부 박선이(7) 1929 일노 25 외선부 지아연(16) 

884 정재은 11 대학부 액은실(22) I 907 깅지연 11 정년2부 김현배(11) 1 930에딩크바트25 외선부 김순님(10) 

885 정찬교 17 소앙부 김영식(3) I 908 이승흰 21 정년 1부 이영민 (4) 1 931 바이르마 25 외선부 깅순님( 1 0) 

886 윤영지 17 징년3부 김영식(3) I 909 이계돈 14 장년2부 김 굉(3) 1932 오르나 25 외선부 이용진( 1 ) 

887 최이곤 2 징년3부 I 910 서동욱 20 중등3부 서은숙(17) I 933 수진 25 외선부 이용진(1) 

888 운칭만 2 칭년2부 깅기흥(2이 I 911 이지은 23 중등3부 김영모(4) I 934 최준호 8 대학부 강문구(20) 

889 이현정 2 청년2부 김정희(2이 I 912 이긴지 19 대학부 박현순(2이 I 935 김선주 6 대학부 장철흰(15) 

890 진진절 14 정년2부 신정숙(1 6) I 913 백닙희 5 장년2부 구영자(7) I 936 이준민 24 대학부 장기민 ( 1 5) 

891 임필순 9 징년3부 정효륜(11) I 914 서효정 5 대학부 이미애(5) I 937 흥자영 20 청년2부 인명헤 (1 8) 

892 김양순 18 징년3부 시경회(3) I 915 임희규 5 대학부 깅은규(5) 1938 깅혜경 21 정년 1부 이연범(7) 

893 김기동 2 소잉부 깅현미(12) I 916 깅앙수 17 정년1부 김증순(17) I 939 이정현 21 대학부 겁지원(11) 

894 김영훈 2 징년1부 김현미 (12) I 917 한애숙 23 대학부 김경은(18) 1940 김혜민 11 대학부 김영록(11) 

895 김규리 8 중등2부 현계식(8) I 918 깅현숙 20 정년2부 전순희(3) 1 941 백기일 18 장년1부 깅순자(23) 

896 이광원 10 정년2부 류원현(7) I 919 흥의석 20 정년2부 유영수(21) 1942 검은희 13 정년 1부 

897 조정근 5 징년3부 징상길 (2) I 920 염두영 17 소앙부 횡이지( 1 1) 

>1' 흥연교회의 얀 가즉01 B 7' . 원하).1는 문은 온당 203호 씨가즉 등륙쉴로 오시기 바랍니다. >1' 



제943호 주민흥헌 

교회쇼씩 

지도의창 충흰 흩월 장 소 : 저11교육관 301호 

·교육훈련원증강예배 

일 시 :5월 27일(오늘) 오후 3시 40분~4시 20분 

대 상 : 수요성경공부 및 교사양성부 수강자 

띠 제2차 청지기훈련(서로 사랑하자， 요일 4:7~11)에 

충현의 성도들이 모두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g) 25개 교구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 

을주소서. 

a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뭇대로 진행 
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샤 와 ‘보내 

는선교새가되게하소서 

딩 1" 1 " 1 전도와매월둘째주수요일과토요일에 있 

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통 일대의 모 

든 영흔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램 찬양대를 통해서 금 

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a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문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하소서. 

a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 · 동산 · 복지I과 충현복지 
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 

공사가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2007년 CMTC 추가훈련 일정 
일 시 :6월 3일(다음 주일)， 10일(주일)， 찬앙예배 후 

대 상 : 2007년도 단기선교 희앙자 중 미수료자 전원 

• 신교 추가지원지의요칭 및 티교희 생';:/7/ 징수때추기혼련올 실시g뼈다 망'/tJ’교 앙7/ 희망논흩련일징에 칭오 없으시기 뼈니다 

장소 : 갈렬리흘 

1 전도위원회 5월 지회별 월례회 
일 시 : 27일(오늘) ， 

오후 3시 10분 

장 소 : 1지회 ’ 제1교육관 404호 

2지회 제1교육관 405호 

3지회 제1교육관 409호 

4지회 제1교육관 410호 

모임 

+ 2007년 CMTC 쩌13자 1 일 수련회 

일 시 6월 2일(토) 오후 2시~5시 

대 상 : 2007년도 딘기선교 희망자 전원 

장 소 : 갈럴리홀 외 지정장소 

장소 : 충현기도원 

· 뀐시수민획 《주찌 : 내가 이 얀식 위에 내 교R1. 셰우리나 마 76: 78) 

월 -'1 : 내윌 ( 28 일) -와요일 (29일 l. 오 전 10시 부터 g 소 • 길렬리훌 

일 시 :5월 31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7교구엉성훈련 

별세 

1 이광근 집사(이봉주 성도의 부 

친 ， 1 4교구 무지개구역) / 1 9일 

별세， 21일 장례 

2 최성호 씨(최낙은 집사의 부친 ， 

22교구 호계구역) / 20일 별세 ， 

22일장례 

3 강덕범 타교권사(이혜경 성도의 

모친， 김종식 성도의 장모， 3교 

구 상록1구역) / 21일 별세， 23일 

장례 

대 앙 : 모든 윈시 

g 소 : 제 1 교육핀 507포 

• 여톨 엉홈획교 피사 강a획 
월 시 :6월 3윌(다음 주일) 오후 1 2 시 20룬- 1 시 40분 

q 상 : 지11 교육위원외 교사 

월 。EEl
주일예배 (징로) 찬앙예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안수집새 

II 
3 임창식 노광헌 김승곤 안동현 이창호 강창식 한 숙 서귀순 

6 
10 조종환 김은철 함철주 한송규 신광철 김대웅 유정자 권명옥 

17 김신국 김태식 진학래 김구형 김은호 박종율 이남숙 이분옥 

24 전계식 신선길 석영식 이정우 권명옥 박철구 윤현숙 김현미 

6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결혼 

1‘ 류영성 군(류해원 씨 · 홍금순 씨 

의 아들)과 김윤미 앙(김장식 집 

사 · 강종예 집사의 딸 ， 2교구) / 

6월 2일(토) 낮 12시 ， 상록회관 

웨딩흘 5충 다이아몬드흘 률 

(02)560-2222 

.센원I뜯샅F봄달 íII호[i:IE호 엎." 6/3 (주일) 

이성진/옥미자 
집 7:24-27 

6/2 (토) 

여국근/이복순B 
잠 7:1-23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5/30 (수) I 5/3 1 (목) 
김완수/이재호 | 최성득/장병준 
잠 6:1- 11 집 6 : 1 2- 19 

5/29 (화) 

탁정헌/전성욱 
집 5: 15-23 

5/28 (월) 

유현철/김태식 
잠 5: 1 -14 

설교자/기도자 
설 교본문 

톨필ξ힘투훌톨 

날짜 예배 설 교 사회 기도 찬양 

5/30 수요 l 성령의 열매(회락) (갈 5:22) 김성관 목사 윤수일 이소규 내 영홈에 햇빛 비치니 (호산나 찬양대) 

5/ 30 수요 II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 (녹 19:1-10) 김완수 목사 탁정헌 이율의 주께 드리네 (실로암 찬양대) 

6/ 1 금요찬양 김성관목사 김준희 예루살렘 찬양대 /딴홍성찬/소프라노 전수현 

6/3 주일 I 화 평 (갈 5:22-23) 전성원 목사 양태선 임창식 〈여빼전 찬앙〉 

6/3 주일 II 화 평 (갈 5:22-23) 김준희 목사 류병희 노광헌 주 음성 외에는 외 / 바이올린 장연회(전임 연주자) 

6/3 주일 m 화 평 (갈 5:22-23) 김성관 목사 김익환 김숭곤 내 평생에 가는 길 외 / 바이올린 장연희(전임 연주자) 

6/3 주일 W 화 평 (갈 5:22-23) 김성관 목사 윤수일 안통현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 / 테너 조정민(아엔 찬양대 슬로이갚) 

6/3 주일 V 화 평 (갈 5:22-23) 최종철 목사 유성택 이창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외 / 엠엘 여성중창단 (지도 깅지희) 

6/3 주일찬양 부활의 놓력 (녹 24:1-12) 김성관 목사 양재웅 강창식 전도위원회 중창단 /2교구 / 엄마누엘 찬양대 

예 배 담당 안내 (5 / 30 - 6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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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무장로 

김은호 노광헌 
쩨1교해원징 딩회서기 

김종구 최무길 
충현기도원깅 깅Af위원 

이종석 임무천 
진앙위원징 쩨2교구위원징 

김단용 한송규 
딩회빌η| 빼뻐원 

이형수 안통현 
얘배위원 예배위원 

이계인 박덕양 
실로잉진빼징 11교구징 

조종환 배춘식 
제1교뽑원징 i방E때부상 

노영한 박철구 
19.교구징 9교램 

강철형 김영은 
진도위원정 기획위원 

함철주 윤석민 
17교램 기획위원 

김창국 김중선 
유년부정 징년2부징 

김신국 전계식 
1교램 찌징위원 

구재완 송두섭 
3교구정 8교구정 

박상대 김규석 
뻐구정 6교구영 

이상석 오순도 
1댐구정 외신부징 

[ 섬·기·는·분· 들 I 

정진호 
대학부 

최종철 
21교구 

이성진 
18교구 

윤수일 
10교구 

김철규 
칭년1부 

탁정헌 
고 부 

덕
 

식

1「
 웅
 
회
 

원

짜
 철
 

한
꾀
 회
꾀
 재
웹
 환
과
 셈鼎
 「Q꾀
 

안
ι
L
 

이
]
 

양
-
‘
‘
 

김
g
 

전
생
 유
”
 

여국근 
선교워원회 

임현덕 
8교구 

정충신 
잉교구 

이경준 
16.교구 

강명구 
11교구 

유성택 
17교구 

최강전 
23.교구 

류병회 
1a교구 

장훈 
4교구 

안치원 
2교구 

이재영 
1교구 

유재진 
새가족cw.육부 

양태선 
12교구 

최성득 
6교구 

김성관 

· 부목A 

박인기 
에H떼부 

김익환 
3교구 

하종철 
5교구 

최성규 
24.교구 

황진섭 
20교구 

이용진 
외신부 

김완수 
14교구 

• 우|임목사 

( 옆 031-766-5425)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1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 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러링 

키어， 중국어1 몽콜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됩니디 
Simuttaneous trans녕tions in 타맹 sh, Chinese‘ J녕뼈nese 

a때 Sgn 벼ng뻐ge are avai녕ble at tI1e EIeVen 0' c∞k 

Worship Service, and Sri 벼nkan ， Chinese, Mα빙olian ， 

Ruι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때녕bIe at the 
0ne0'’ clockW，αshipS없뼈 

기도원집회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 :00 
‘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본당 

이옹주 
5교구 

최문실 
8교구 

류진회 
대혁부 

이복순B 
4교구 

홍순애 
17교구 

강덕필 
20.교구 

이복순A 
21교구 

옥미자 
9교구 

· 찬양감독 강엄구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장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회 
· 선 교 사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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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여전도사 

융인숙 한영준 
11교구 12교구 

검말자 안태순 
6교구 3교구 

전은회 김정자 
10교구 14.교구 

한성임 임태주 
23교구 15교구 

강호숙 전영회 
2교구 19교구 

구분 -^I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 아 부 
(주) 오전 8:3(}-오후 4:10 

선교관 1충 
(금) 저녁 7‘아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구분 시 간 장 -A‘‘ 

영 아 부 
I 오전 9:00 

지1]1 교육관 110호 
Il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둥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 :30 제 1교육관 507호 

경~걷%14 닝- 오전 9 :00 제 1교육관 301호 

중동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지']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